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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importance and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gaining global recognition, and traditional textiles are being reevaluated as inspi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reative innov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tangible value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traditional textile heritage by analyzing selected case studies. This study uses a literature-based research method to explore the cultural backgrounds, production techniques, and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textiles, along with their social and cultural meanings based on their functions.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items listed on UNESCO’s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s of June 2025. The selected cases include Ala-kiyiz and Shyrdak (Kyrgyzstan), Al Sadu (Kuwait), traditional Li textile techniques (China), handmade weaving in Sa’eed (Upper Egypt), and Tais (Timor-Leste). The findings reveal that traditional textiles serve as a type of social text to encode the symbols and values of their respective communities. Notably, weaving provides a creative record for reinterpreting inherited techniques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Furthermore, in traditional societies marked by gender inequality, textile production plays a crucial role in fostering women’s economic empowerment. These traditional textiles, symbolizing the nature and identity of their regions, hold significant educational and cultural value, thus promoting respect for and understanding of cultural divers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academic discourse by providing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on the sociocultural dimensions of textile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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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오늘날 문화는 개인의 생활양식을 구성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역할을 넘어 국가성장의 핵심 분야가 되고 있다. 지난날 정보와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난 세계화(globalism) 현상은 문화의 대중화를 확산시켰고, 이는 동시대의 문화를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경험하는 기회균등의 장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서구 문화를 중심으로 확산한 문화의 대중성과 획일성은 지역 문화의 전통적 가치관을 간과하거나 왜곡하는 문화 전유(cultural appropriation)의 부작용을 불러왔고, 이는 문화 고유성 회복에 관한 중요성과 재인식의 필요성을 자극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문화는 사회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자 국가성장을 위한 미래 자본으로 인식되었고(Park, 2017), 지속 가능한 사회 성장을 위한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문화가 미래 성장의 자본임에 동의하고 이를 경제에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면서(Lee, 2023), 각 국가와 지역 사회는 창의성의 원천을 찾고자 그동안 소외되었던 전통문화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이 국가 이미지 강화와 문화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하였고(Bi & Yang, 2022), 세계는 자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Ko, 2014).

      문화유산에 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국제적 공감의 확산 배경에는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가 지속적인 정책과 이행 권고를 통해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환기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네스코는 지역 전통과 문화유산을 인류 문화 다양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증거로 보고, 이를 보호하고 전승하는 것이 인류 공동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예로, 한국의 전주에서 개최된 「2023 세계 무형문화 유산 포럼」에서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채택 이후 각국이 추진한 문화유산 보존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의 보존과 발전 과제를 논하였다(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 UNESCO [ICHCAP], 2023). 이는 국제적 논의의 장에서 지역 문화의 고유성이 지속적 문화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의식주는 인간 삶의 기본 요소이기에, 전통 직물 또한 매우 중요한 무형문화 유산에 해당한다. 세계 각지의 전통 직물은 인류의 창의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새로운 디자인의 영감을 제공하고 있으며(Pandey et al., 2022), 환경과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도 전통 직물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Kipoz & Himam-Er, 2014). Vishali and Singh (2024)은 지역의 고유성과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는 움직임이 21세기에 전통 직물이 재조명되는 이유라고 하였고, Mibodi and Roknabadi(2021)는 현재 전통 직물이 경제적·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Ayesu et al.(2023), Majid and Dina(2023)는 인도의 가모사(Gamosa)와 인도네시아의 타피스(Tapis)가 문화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전통 직물이 단순히 과거로부터 유래한 기술이나 양식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통 직물에 관한 연구의 관점이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러한 관점과 연결된 심화 연구의 필요성도 시사한다.

      한편, 국내의 전통 직물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 사회와 직물의 상호 영향 연구(Kim, 2020; Kim, 2024; Park & Oh, 2023), 전통 직물의 특성과 기능 활용 연구(Do, 2022; Kang et al., 2024), 직물의 복원과 지속 가능한 전승 연구(Kim & Cha, 2021; Park, 2021; Won & Yu, 2022) 등을 통해 직물의 역할과 의미 변화를 고찰하거나, 기능과 특성을 반영한 현대적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전통 직물이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유산임을 전제로 하고, 전승과 보존을 논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물질적 특성과 활용, 사적 고찰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연구에서는 직물이 역사와 문화를 관통하며 내재한 무형적 의미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전승과 보존의 위기 직물 유산에 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물 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관한 중요성이 인정된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 긴급 보호 목록’의 등재 직물을 중심으로, 각 전통 직물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긴급 보호 목록에 포함된 직물은 지역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면서 즉각적인 보존의 대책이 요구되는 대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산을 대상으로 무형적 가치를 탐색하는 연구는, 국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 직물 유산 보호를 위한 방향성의 하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사례 중심의 내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 연구에서는 국내·외 논문을 검토하여, 전통 직물 유산 연구의 주제와 연구 관점, 그리고 문화적 의미에 관한 논의 양상 등을 고찰하였다. 사례 연구에서는 2025년 5월 현재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 긴급보호 목록(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에 등재된 전통 직물 사례를 대상으로 각 전통 직물의 제작 기법과 특성, 그리고 직물의 용도와 역할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 직물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없으면 소멸할 위기’에 놓여 있는 긴급 보호 목록의 직물 유산은, 비교적 안정적인 전승 기반이 있는 무형 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비해 국제적 관심과 학술적 연구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적 연구가 필요한 직물 유산의 이해를 제공하고, 문화 다양성 확보와 전통 직물 연구의 방향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한국 전통 직물의 무형적 가치 연구와 활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문화유산의 의미 확대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은 공동체의 고유한 생활양식을 나타내는 역사와 전통의 산물이며(Korea Heritage Service, n.d.-a), 그 범위는 시대에 따라 꾸준히 변화하였다(You et al., 2022).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기의 문화유산은, 민족주의가 두드러진 시대적 배경에 따라 민족을 상징하고 지역 문화를 대변하는 가치로 국가적 차원의 보호를 받았다. 20세기 중엽,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하자 유네스코(UNESCO)는 전쟁 폐허의 재건과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세계의 문화유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유네스코의 활동은 문화유산이 지역의 개별적인 자산일 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국제적 공감을 확대하고, 세계 공동의 보호와 협력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까지의 문화유산은 주로 재화(財貨)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유산을 중심으로 정의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의 문화유산은 공동체 안에서 전통문화로 합의된 유산, 즉 전통 지식이나 기술·예술과 관습 등의 무형의 유산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 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호를 위한 여러 사업과 권고문을 채택하였고, 각국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런 배경에 따라 세계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하고 무형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의하였으며, 2008년 무형문화 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과 '긴급보호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을 공표하였다(Korea Heritage Service, n.d.-b). 이로써 전통 직물도 그 기술과 지식, 직조 관습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리하면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은,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천하는 자산으로 역할하고 있다. 그리고 감상에서 경험으로 문화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문화유산의 이해 또한 물질의 상속이 아니라 가치 생산의 관점에서 해석이 중요해지고 있으며(You et al., 2022) 이러한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유산의 단순한 보존을 넘어 동시대적 맥락 안에서의 사회적 해석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전통 직물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긴급 보호 목록
        직물은 인류 생존의 기본 조건 중 하나인 ‘의(衣)’를 구성하는 실용적 목적 외에도 미적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이었으며,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을 기본으로 사회적 교류 등 여러 조건에 의해 생성되고 발전하였다(Min, 2021). 이러한 직물의 생성 과정에 관하여 Lefferts (2003)는 자연적 조건에 기술과 관습이 더해진 사회적 맥락 안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적 산물이라 하였고, Miller (2010)는 직물은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생산하는 능동적 행위이므로 문화 관찰의 중요한 매체라고 이해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직물이 단순한 물리적 자원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 직물은 고유한 정체성을 구현하는 유산이자(Beckette & Yeats, 2023; Utiswannakul, 2016; Vishali, & Singh, 2024), 미래 세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중요한 역사와 문화의 증거에 그 가치가 있다(Tripa et al., 2023).

        20세기는 국가성장의 중심을 개발과 산업화에 두었고, 대량생산으로 인한 경제성과 편리한 합성 섬유의 보급, 빠른 소비 패션 등으로 전통 직물은 급격한 쇠퇴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였다(Sareen, 2017; Yang et al., 2018).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전통 직물의 보호에 나섰고, 유네스코는 직조와 직물에 관련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과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목록(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을 지정하고 사라져가는 전통 직물 문화를 보호하고 있다. 긴급 보호 목록은 ‘사회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없을 시 소멸할 위기에 있는 유산(UNESCO KOREA, n.d.)’들이 등재되며 이는 국제사회 공동의 적극적인 보호와 관심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직물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전통 펠트 카펫인 알라키이즈와 쉬르닥(Ala-kiyiz & Shyrdak), 아랍에미리트의 전통 직조 기술인 알 사두(Al Sadu), 중국 리 족(族)의 전통 직조 기술, 상이집트 사이드(Sa’eed)의 수직(手織) 공예, 동티모르의 전통 직물인 타이스(Tais)가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 유산 목록으로 지정되어 있다(UNESCO & HERITAGE, n.d.-a)<Table 1>. 이처럼 세계 각국의 전통 직물이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에 등재된 것은 각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통 직물의 문화 상징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Table 1> 
				
          

          
            ICH Related to Textiles
          
          

        

        
          
            
              	Continent
              	Countr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frica
            	Algeria
            	Rites and craftsmanship associated with the wedding costume tradition of Tlemcen
          

          
            	Egypt
            	Handmade weaving in Upper Egypt (Sa’eed)
          

          
            	Uganda
            	Barkcloth making in Uganda
          

          
            	America
            	Ecuador
            	Traditional weaving of the Ecuadorian toquilla straw hat
          

          
            	Peru
            	Taquile and its textile art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Traditional knowledge and technologies relating to the growing and processing of the Curagua
          

          
            	Asia
            	Azerbaijan
            	Traditional art and symbolism of Kelaghayi, making and wearing women’s silk headscarves
          

          
            	Traditional art of Azerbaijani carpet weaving in the Republic of Azerbaijan
          

          
            	Bangladesh
            	Traditional art of Jamdani weaving
          

          
            	China
            	Craftsmanship of Nanjing Yunjin brocade
          

          
            	Traditional Li textile techniques: spinning, dyeing, weaving and embroidering
          

          
            	Sericulture and silk weaving
          

          
            	Indonesia
            	Noken multifunctional knotted or woven bag, handcraft of the people of Papua
          

          
            	Indonesian Batik
          

          
            	Japan
            	Yuki-tsumugi, silk fabric production technique
          

          
            	Ojiya-chijimi, Echigo-jofu : techniques of making ramie fabric in Uonuma region, Niigata Prefecture
          

          
            	Kyrgyzstan
            	Ala-kiyiz and Shyrdak, art of Kyrgyz traditional felt carpets
          

          
            	Malaysia
            	Songket
          

          
            	Republic of Korea
            	Weaving of Mosi (fine ramie) in the Hansan region
          

          
            	Sri Lanka
            	Traditional craftsmanship of making Dumbara Ratā Kalāla
          

          
            	Timor-Leste
            	Tais, traditional textile
          

          
            	Turkmenistan
            	Traditional turkmen carpet making art in Turkmenistan
          

          
            	Europe
            	Bosnia & Herzegovina
            	Zmijanje embroidery
          

          
            	Bulgaria
            	The tradition of carpet-making in Chiprovtsi
          

          
            	Croatia
            	Lace making in Croatia
          

          
            	Cyprus
            	Lefkara laces or Lefkaritika
          

          
            	France
            	Craftsmanship of Alençon needle lace-making
          

          
            	Aubusson tapestry
          

          
            	Hungary
            	Folk art of the Matyó, embroidery of a traditional community
          

          
            	Romania & Republic of Moldova
            	Traditional wall-carpet craftsmanship in Romania and the Republic of Moldova
          

          
            	Middle East

            	Iran
            	Traditional skills of carpet weaving in Kashan
          

          
            	Traditional skills of carpet weaving in Fars
          

          
            	Saudi Arabia & Kuwait
            	Traditional weaving of Al Sadu
          

          
            	Palestine
            	The art of embroidery in Palestine, practices, skills, knowledge and rituals
          

          
            	United Arab Emirates
            	Traditional weaving of Al Sadu
          

        

        
          
            (UNESCO & HERITAGE, n.d.-a)
          

        

        

      

      
        3. 문화유산으로서 전통 직물 관련 선행 연구
        전통 직물과 관련한 선행 연구 고찰은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 전통 직물(traditional textile)을 키워드로 Google Scholar와 KCI를 통해 5년간(2020~2025년 3월) 발표된 국내·외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선행 연구는 지역 사회와 직물의 상호 영향 연구(Kim, 2020; Kim, 2024; Park & Oh, 2023), 전통 직물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연구(Do, 2022; Kang et al., 2024), 직물의 복원과 지속 가능한 전승 관련 연구(Kim & Cha, 2021; Park, 2021; Won & Yu, 2022) 등이 있었다. 지역 사회와 직물의 상호 영향 연구에서 Kim(2020)은 강화의 대표 직물인 소창이 산업 구조의 변화와 직물 생산의 감소에 따라 의미 상실의 과정이 있었음을 고찰하고, 희소가치의 측면에서 소창의 가치 재고를 연구하였다. Kim(2024)은 불교회화 속에 표현된 직금(織金) 직물을 사례로, 불교를 매개로 북방의 직물 기술과 문화가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로 확장되었음을 밝히며 직물이 문화 교류의 한 매개임을 확인하였다. Park and Oh(2023)는 신부의 가마를 모피로 덮는 풍속의 유래와 그 기능이 사라지는 과정을 고찰하고, 호피 문양 모포 유물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들 연구는 전통 직물이 물리적 재료뿐만 아니라 종교와 풍속, 사회 구조를 반영하는 유기적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직물이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반영하는 역사적 자료의 역할이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 직물의 기능과 특성 활용연구는 현재의 문화적 경험이나 창작을 위해 전통 직물의 활용을 제안하는 연구로, 전통 직물이 해석과 응용에 따라 활용 범위가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Do(2022)는 ‘남저’로 불리는 남해 모시의 명성과 길쌈 문화의 독창성을 앞세운 스토리텔링 기반의 문화 콘텐츠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의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Kang et al.(2024)은 전통 직물인 라(羅)의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편물을 개발하고 이를 현대 한복 디자인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였다. 연구들은 전통 직물의 감성적 가치와 실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통 직물이 창작의 새로운 영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직물의 복원과 지속 가능한 전승 연구에서는 직물의 사적 고찰과 직조 기술의 복원, 기록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Kim and Cha(2021)는 한국의 한산모시와 일본의 오지야 치지미·에지고 조후의 직조 기술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제시하고, 양국의 전승 방법을 비교하였다. Park(2021)은 현재는 단절된 토주(吐紬, 土紬)의 복원을 위하여 토주 유물을 대상으로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주의 직조 기법을 복원하였고, Won and Yu(2022)는 한산모시 제직의 전신 동작을 효율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연구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록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국내 선행 연구는 전통 직물이 역사성과 상징성의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 직물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사회성이 담긴 문화적 기능이나 무형적 가치에 관한 연구는 부족함이 보인다.

        반면, 전통 직물에 관한 국외 연구는 여러 국가의 다양한 직물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사회적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고 있다. 직물 유산의 가치 보호를 위한 연구에서 Okyere and Denoncourt(2021)은 가나(Ghana)의 켄테(kente) 직물이 공동체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며, 보호의 방법으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Olorunnipa et al.(2024)은 나이지리아 전통 직물 아디레(Àdìrẹ)가 지역의 차이를 구별하는 고유한 특징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유산이기에, 모조품으로부터 보호를 법적 장치의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Gogoi et al.(2025)은 인도 아삼(Assamese)의 전통 직물 가모사(Gamosa)가 지역 정체성을 구현하는 문화의 상징이자 농촌지역 삶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Ayesu et al. (2023)은 가나의 전통 직물이 역사적 맥락을 가진 문화적 가치가 있으며 국가 정체성 유지의 측면에서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Majid and Dina(2023)는 인도네시아 타피스(Tapis) 직물이 지역의 전통 예술이자 깊은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이라고 보았다. 한편, 직물 기술 전승과 여성의 역량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Avanza(2021)는 직조가 여성의 수익 창출과 생계유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불평등한 성별 구조 안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Gunanka et al.(2025)은 전통적으로 직물 생산의 중요 역할을 이어온 여성들이 오늘날은 문화 계승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문화적 연속성을 촉진하는 점에서 직조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Sarkar and Pradeepa(2024)는 여성이 문화 계승의 주체로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과정은, 전통적인 성 역할 탈피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외 연구는 전통 직물의 보호와 전승을 위해 제도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가치로 접근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와 다른 확장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전통 직물의 무형적 의미 고찰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Ⅲ. 유네스코의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목록의 직물 유산
      본 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전통 직물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세계의 직물 유산 중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문화유산 목록’의 사례를 내용 분석하였다. 사례 연구 대상은 섬유와 직물 관련한 유네스코의 무형문화 유산 목록 중, 긴급 보호 목록으로 지정된 키르기스스탄의 알라키이즈와 쉬르닥(Ala-kiyiz & Shyrdak), 아랍에미리트의 알 사두(Al Sadu), 중국 리족(黎族, Li族)의 전통 직조 기술(Traditional Li textile techniques), 이집트의 사이드(Sa’eed) 수직(手織) 공예(Handmade weaving), 동티모르의 타이스(Tais) 전통 직물 직조 공예이다. 각 사례를 대상으로 해당 직물의 역사, 문화적 배경과 제작 기법 및 특성, 그리고 직물의 용도와 역할에 따른 사회·문화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1. 키르기스스탄의 전통 펠트 카펫 알라키이즈와 쉬르닥(Ala-kiyiz and Shyrdak, art of Kyrgyz traditional felt carpets)
        알라키이즈와 쉬르닥(Ala-kiyiz & Shyrdak)은 키르기스스탄(Kyrgyzstan)의 전통 펠트 카펫으로 유목민의 생활 문화가 깊게 반영된 전통이자 문화유산이다. 목축하는 양의 털로 만든 카펫은 이동식 주택인 유르트(yurt)의 보온과 실내장식이 주된 사용처였기에 유목민의 생활필수품이었고, 그 제작 기술은 가족 구성원 중 젊은 여성에게 전수하였다. 펠트 카펫의 제작은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전통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펫 제작에 참여한 이웃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나 선물에 대한 보답은 물물교환이나 품앗이로 대신하여 공동체 협력과 사회의 경제 활동을 순환시키는 기능이 있었다(Chochunbaeva, n.d.). 그러나 전통 펠트 카펫의 제작 기술과 지식은 정부 보호의 부족과 젊은 세대의 무관심, 편리한 합성 카펫의 공급 등으로 심각한 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 긴급 보호 목록에 지정되었다. 현재 생활양식의 변화로 실생활에서 펠트 카펫의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전통 공예품으로 생산되어 지역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UNESCO & HERITAGE, n.d.-b).

        카펫의 제작에 필요한 양털의 공급과 물리적 힘이 필요한 펠트 압착 등의 과정에 남성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카펫의 제작 기술은 어머니로부터 딸로 이어지는 모계 전승이었다. 직조의 전체 과정은 경험이 풍부한 고령의 여성이 감독하였고, 특히 카펫 제작의 필수 과정인 지역 최고령자의 축복 행위는(Kyrgyz Craft, n.d.), 카펫의 제작이 그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사회적 행위임을 보여준다.

        ‘얼룩덜룩한 펠트’라는 뜻의 알라키이즈(Ala-kiyiz)는 작업 전체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며 회색이나 갈색 등의 단색의 양모 위에 다른 색상의 양모를 올려 문양을 표현하고<Fig. 1> 뜨거운 물과 압착으로 섬유를 결합한다. 쉬르닥(Shyrdak)은 부분 공동 작업으로 만드는데 양모를 정리하고 눌러 펠트를 만드는 기본 과정은 공동으로 작업하며, 마지막 단계는 가족 단위로 구성된 2~3명의 여성이 정교하고 복잡한 모자이크 기법으로 제작한다(UNESCO & HERITAGE, n.d.-b). 바느질을 의미하는 쉬르크(shyryk)에서 유래한 쉬르닥은 두 겹의 펠트를 겹쳐 위쪽의 펠트를 문양에 따라 잘라낸 후<Fig. 2> 다른 색상의 펠트로 문양을 만들어 모자이크하듯 이어 붙이고 전체를 퀼팅하여 만든다. 펠트 카펫의 문양은 전통적으로 우주와 자연현상, 주변의 동물을 시각화하였다. 우주와 자연현상은 오래된 표현 기법인 직선과 사선·물결 모양의 선이 어울리도록 구성하여 기하학적 문양으로 표현하였고, 뿔과 까마귀 발톱·개의 꼬리 등 동물적 문양은 번영과 부를 의미하는 강력한 보호의 상징이었다. 장인들은 문양의 의미와 기법을 모두 암기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전승되는 번영과 부·보호(保護)와 다산(多産) 등의 상징에 창의적인 해석을 더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였다(Chochunbaeva, n.d.). 신부의 지참금인 쉬르닥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신부의 어머니는 딸의 행복과 건강을 소원하는 가족의 메시지를 카펫에 담아 기원하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혼수품은 신부의 출신 지역과 가정환경을 표현하는 상징이었기에 가족의 가보처럼 신성하게 다루어졌다. 따라서 카펫을 만드는 것은 생활필수품을 만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가문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신성한 행위로 여겨졌고, 이러한 이유로 카펫을 만드는 장인은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존경을 받았다.

        
          
          

          <Fig. 1> 
				
          

          
            Applying Patterns onto the Base Felt (UNESCO & HERITAGE, n.d.-c)
          
          

          

        

        
          
          

          <Fig. 2> 
				
          

          
            Cutting the Felt along the Pattern (Ich. UNESCO, n.d.)
          
          

          

        

      

      
        2. 아랍에미리트의 알 사두 전통 직조 기술(Al Sadu, traditional weaving skills in the United Arab Emirates)
        알 사두(Al Sadu)는 베두인(Bedouin)족의 목축과 유목 생활이 반영된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의 전통 직물로서,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 긴급 보호 목록에 지정되었다. 알 사두는 사막용 텐트의 장식이나 쿠션과 베개 등의 생활용품<Fig. 3>, 낙타와 말의 안장과 장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기에 수천 년 동안 유목 생활의 필수품이었다. 그러나 생활양식의 변화로 유목민의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현재 알 사두는 일상에서 멀어져 문화 행사의 관광 기념품이나 도시에 거주하는 베두인을 위해 제작되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베두인들은 알 사두를 남성 손님을 위한 침실 바닥에 깔거나, 사막 캠핑에서 쿠션이나 텐트 장식용으로 사용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Fig. 3> 
				
          

          
            Bedouin Tent & Cushion (Archiqoo, n.d.)
          
          

          

        

        알 사두는 소규모의 공동 작업으로 제작되었고, 직조 기술은 가족 중 여성에게 구전과 시연으로 전수되었다. 공동 작업은 가족과 이웃의 소식을 교환하는 교류의 장을 제공하였고, 전통 시(詩)나 민요 낭송의 노동요와 함께 작업하였기에, 직조 과정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의 전통과 역사를 익히는 교육의 장이었다(UNESCO & HERITAGE, n.d.-d). 알 사두 직조는 이동하는 생활의 환경에 맞추어 휴대가 간편한 지상 직기(ground loom)<Fig. 4>를 사용하며, 양·염소·낙타 털로 날실이 보이지 않는 수평 직조(horizontal style)로 제작한다. 일반적으로 검정이나 흰색, 빨간색 등의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사막의 환경을 활기차게 환기하였고, 자연환경과 생활용품, 종교적 요소 등이 대칭과 반복으로 표현되는 기하학적 문양이 특징이다. 그리고 아랍인에게 큰 자부심의 원천이 되는 부족의 이름을 장식하기도 하였으며, 부족마다 다른 색상과 문양의 조합은 서로를 구별 짓는 특징이었다. 유목민들은 기록 문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았기에 알 사두 문양의 상징성은 여성에게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는 서기관이자 문자를 디자인하는 예술가의 역할을 겸하게 하였다.

        
          
          

          <Fig. 4> 
				
          

          
            Ground Room (Al-Ogayyel & Oskay, 2020. p. 22)
          
          

          

        

        알 사두는 생활 거주지인 천막에 사막의 모래나 비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실내의 공간을 분리하는 가림막은 장식의 기능도 있었다. 또한 이동식 생활에 필요한 가구나 낙타나 말의 안장을 만들고, 부족 간의 선물이나 신부의 결혼 지참금 등 개인과 공동체 생활의 중요한 사회적 요소였다. 그러므로 유목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이자 문자를 대신하는 기능은, 알 사두 직조가 단순한 생필품 생산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창의적인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 직조 활동은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이었고, 오늘날까지 농촌 여성의 가장 두드러지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Abu Dhabi Culture, 2011) 것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읽을 수 있다.

      

      
        3. 중국 리(黎)족의 전통 직물 기술: 방적·날염·방직·자수(Traditional Li textile techniques: spinning, dyeing, weaving and embroidering)
        리족의 전통 직물 기술(黎族传统纺染织绣技艺)은 중국 하이난(海南省)성에 거주하는 리 족(黎族)의 여성들이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만드는 수공예 기술로, 방적과 염색, 방직과 자수 기술을 말한다. 리족(黎族)이 거주하는 중국의 하이난성(海南省)은 섬유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온화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어 고품질의 방적 원료를 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관련 직조 기술이 발달하였고, 그중 면직물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리족은 문자 기록이 전혀 없었기에 직물 기술은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구전이나 개인적인 시연으로 전수되었다. 리족의 소녀들은 어릴 때부터 직물 기술을 익혀 결혼 예복을 스스로 준비해야 했기에 직물 기술은 리족 여성의 필수적 자질이었다. 리족이 생산한 직물은 뛰어난 품질로 한(漢)나라 때부터 황실의 공납품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면직물 가공 기술이자 중국 방직 산업의 ‘살아있는 화석’으로 알려져 있다(UNESCO & HERITAGE, n.d.-e).

        근대에 접어들어 기계로 대량 생산된 직물이 전통 직물을 대신하는 것은 세계적 주류였으나 리족은 산악 지대에 거주하는 영향으로 산업화가 더디게 진행되었기에 비교적 근래까지 방적 기술이 이어졌다. 그러나 20세기 중엽 산업화로 리족의 생활 역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전통 직물 생산의 급격한 위축과 직물 기술 전승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리족은 여성이 사망하면 직물 제작에 사용하던 도구와 의복을 함께 매장하는 장례 풍습이 있다. 따라서 직물 기술을 가진 노령의 장인이 사망하면 리족의 직조 기술은 사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산악 지대의 소수 장인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리족의 전통 직물 기술 보존을 위해 유네스코에서는 2009년 리족의 전통 직물 기술을 무형문화유산 긴급 보호 목록에 지정하였다.

        리족의 직물은 실을 먼저 염색한 후 직물을 짜는데 다양한 염색법을 사용하며 특히, 날비백(經飛白)은 흰색의 날실에, 문양에 따라 검은 실로 묶어 홀치기로 염색한 후<Fig. 5> 묶은 실을 제거하고 단색의 씨실과 함께 직조하는 것으로, 고대로부터 이어온 독창적인 기술이다(UNESCO & HERITAGE, n.d.-e). 리족 직물 기술의 하나인 양면자수는 옷감의 양면에 동일한 문양을 수놓는 기법으로, 같은 도안의 자수가 옷감의 양면에 다른 색상으로 표현되며 리족의 수 놓인 직물인 리진(Lijin, 黎錦;여금)은 보통 검은색이나 갈색의 바탕에 다양한 색실의 자수로 대비 효과가 강하게 보이는 화려함이 특징이다<Fig. 6>. 리족의 자수는 문신의 풍습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며, 리족의 여성들은 문신의 고통을 대신하기 위해 자수를 놓았기에 자수 문양의 내용과 의미는 문신과 같았다(CHINA Guide, n.d.). 직물에 일반적으로 사용한 문양은 부족이 숭배하는 개구리와 일상에서 보이는 동물, 좌절된 관원의 꿈을 상징하는 닫힌 자물쇠 등으로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이나 여러 풍속의 의미를 표현하였다(EBS, 2012). 문양은 정해진 패턴이 없이 전통적 상징을 직공의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으로 표현하였고(CHINA Guide, n.d.), 문자 언어가 없었던 리족은 직물의 문양으로 다섯 부족의 사투리를 구분하고 소통하였다(Chinaculture, 2020). 따라서 리족의 직조는 문화적 독창성을 유지하는 실천적 수단이자 도구였다.

        
          
          

          <Fig. 5> 
				
          

          
            Dyeing Warp Patterns (UNESCO & HERITAGE, n.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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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jin (Korean.cri.cn, 2010) 
          
          

          

        

      

      
        4. 이집트의 상이집트 사이드 수직(手織) 공예(Handmade weaving in Upper Egypt, Sa’eed)
        직조와 자수의 수직(手織) 공예는 고대로부터 이어진 전통으로 최근까지도 이집트 전역의 도시와 농촌에서 흔하게 행해졌으며, 특히 상이집트 지역에서 직조 유산의 전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집트 문화·예술 유산 중 하나인 ‘상이집트(Upper Egypt: 이집트의 지리적 문화적 지역 이름으로 나일강 삼각주와 누비아 사이의 지대)의 수직(手織) 공예’는 고대부터 비공식적 교육으로 남녀 모두에게 기술을 전수하였으며 이어받은 지식과 기술에 예술적 재능을 더하여 가족의 유산이자 직업으로서 기술을 이어왔다.

        그러나 현대적 기계생산과 표준화된 직물의 대량생산은 전통 수직을 생산하는 장인 정신의 위축을 가져왔고, 직물 품질의 저하와 직조 관련의 실업률을 상승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베틀의 제작과 설치를 담당하였던 남성 직공의 도시 이직은 수직 공예의 보존과 전승이 위협을 직면하게 하였다. 이에 유네스코는 2020년에 상이집트의 사이드(Sa’eed) 수직 공예를 무형문화 유산 긴급 보호 목록에 지정하였다(UNESCO & HERITAGE, n.d.-g).

        면과 리넨, 실크 등 원료의 종류에 상관없이 직조의 기본 원리는 현재까지도 같은 방법이 전수되고 있으며 수직기 또한 고대 이집트 사원의 그림과 동일한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IHERITAGE, n.d.). 이집트의 수직에 사용되는 전통 직기는 수직과 수평 문양<Fig. 7>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며, 이러한 특징은 직물 디자인을 기하학적으로 변형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디자인 모티브와 패턴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이집트에서는 직물 문양의 다양성을 자수로<Fig. 8> 보완하였으며, 문양은 주변 환경과 일상생활, 공동체의 가치관 등에서 영감을 받아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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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izontal and Vertical Patterns (The rich cultural heritage of Akhmim,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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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broidered Textiles (English.ahram, 2011)
          
          

          

        

        이집트 문화에서 섬유는 초기 공동체 문화가 시작된 이후 중요한 문화적 역할을 하였다. 죽음을 맞은 이의 시신을 리넨으로 감싸 편안한 내세를 기원하였고, 콥트(Coptic)와 이슬람(Islamic)의 정복 역사와 종교적 기적, 성인에 관한 이야기를 직물에 담아 후손에게 전달하였다(Fahmy, 2021). 이집트에서 직조와 생활 문화가 밀접하게 연결된 또 다른 사례는 직조의 관념이 담긴 언어 문화로, 불안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직기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북(shuttle)에 비유하거나, 직기의 부분 명칭을 몸과 머리·허벅지·골반 등으로 의인화(擬人化)하여 소통하는 것이다. 수직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비유와 명칭이 여전히 통용되는 것은 직조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집트의 수직 공예는 남녀 모두 직조 기술을 물려받았으나 역할의 분업이 있었다. 여성은 직조와 자수의 과정을 담당하는 반면, 남성은 직조 외에도 직기를 설치하고 직조에 필요한 실을 비롯한 재료를 사들이는 역할과 함께 완성된 직물을 시장에 판매하였다. 여성은 마을 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였기에, 직조와 자수에 필요한 재료의 구매는 남성이 담당하였고 완성된 직물 역시 남성에 의해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현재도 사이드 지역은 여성 노동에 관하여 가장 보수적인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수직 공예가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직조 여성은 문화 전승의 주체로서 공동체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사이드의 수직 공예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 구성에 긍정적 변화를 부여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경제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UNESCO & HERITAGE, n.d.-g).

      

      
        5. 동티모르의 타이스 전통 직물 직조 공예(Tais, traditional textile)
        타이스(Tais)는 동티모르(Timor-Leste) 여성들이 직조하는 좁고 긴 전통 직물로, 동티모르 전역에서 의례용으로 사용한다. 지역 전통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부족마다 다른 색상과 모티브를 사용하기에, 동티모르인에게 타이스 직조는 지역 관습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다(Mendonça, 2022). 타이스는 무역과 시장에서 화폐를 대신하고(The Asia Foundation, 2017) 결혼과 장례식, 손님맞이 등의 의식용 의상 제작에 사용되었기에 동티모르의 중요한 문화적 구성 요소였다. 그러므로 동티모르 여성에게 타이스 기술 전승은 필수 과정이었고, 직물 생산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었기에 숙련된 직조 기술을 가진 여성은 지역 사회에서 높은 대우를 받았다.

        타이스는 동티모르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문화 중 하나지만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와 인도네시아 영토 강점 기간의 투쟁에서 많은 직조 장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타이스의 생산과 전승에 큰 손실을 주었다. 이에 더하여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타이스의 직조를 여성의 필수능력으로 요구하지 않았기에, 타이스 직조를 배우는 여성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복잡한 직조 과정, 지역 수공예를 대신한 공산품, 직조 인의 부적당한 소득수준 등으로 타이스 직조 전통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였고, 유네스코는 2021년 타이스 직조 공예를 무형문화 유산 긴급 보호 목록으로 지정하였다(UNESCO & HERITAGE, n.d.-h).

        타이스는 개인 작업이 많으나 소규모 집단의 공동 작업 형태로 직조되며, 직조 기술은 여성에게 전승되었다. 타이스 직조는 지역마다 직조의 방법이 달랐는데, 동부에서는 평직과 이깟(Ikat) 기법으로 직조하며 서부는 태피스트리(tapestry) 기법으로 직조하였다(Mendonça, 2020). 타이스의 색상과 문양은 일족이나 부족의 역사와 전통, 감정 등을 표현하였기에 타이스 직조에서 색상은 매우 상징적이며 중요한 요소이다. 부족마다 문양과 색상은 다르지만, 카이프(kaif)로 불리는 기하학적 문양과 장수와 용기를 상징하는 붉은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타이스 제작에 사용되는 실의 염색은 많은 시간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기술이었기에 타이스 종류에 맞추어 실을 염색하는 장인은 뛰어난 연금술사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타이스의 문양은 지역마다 다르게 표현하지만, 지역의 문화와 중요한 사건을 상징하는 점은 유사하다. 지역의 전설과 관련 있는 악어와 꽃, 기하학적 패턴은 대부분의 타이스에 공통으로 사용되었으며, 타이스의 문양은 푸투스(futus)와 멜리-멜리(meli-meli)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푸투스<Fig. 9>는 문양에 따라 날실을 묶고 염색하는 것으로 색상의 수에 따라 염색을 반복하므로 세심하고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다. 멜리-멜리<Fig. 10>는 복잡하고 긴 시간이 요구되는 기술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직조할 때 꽃이나 별 등의 특정한 모티브를 추가하는 데 필요한 기법이다(Heo,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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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us (Etwa, 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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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i-Meli (Etwa, n.d.-b)
          
          

          

        

        타이스는 남녀가 행사의 의식용으로 착용하는 용도 외에 장례식에서 시신을 감싸거나 사망 1주기를 추모하는 의식과 출생을 축하하거나 손님을 환영하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 외에도 공동체 규칙을 어겼을 때의 벌금, 존경하는 여성에 대한 지역 여성의 헌사나 화해의 용도로 사용하여 문화적 관습과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도 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영토 강점 동안 동티모르 여성 저항군은 직조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전쟁고아나 미망인 등 피해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여성의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의식을 한데 모으고, 전쟁의 재건을 위한 경제력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에 타이스 직조는 독립과 저항 운동의 상징이었고(Nicholls, 2023), 오늘날에도 여성들의 경제적 권한을 강화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The Asia Foundation, 2017).

        이상의 직물 유산의 사례를 통해, 직물은 생활필수품에 그치지 않고 문자와 언어를 대신하는 기록과 소통의 역할을 하였으며, 의례와 선물의 용도로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여 고유한 전통을 유지하는 문화적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조는 전통의 계승자이자 전승자로서 여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공동체 사회에서 여성의 주체적 역할을 지원하는 점에서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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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ocial Function & Intangible Value of Textile Heritage
          
          

        

        
          
            
              	division
              	Social function
              	Intangible Value
            

          
          
            	Ala-kiyiz & Shyrdak
            	• Symbols of region and origin
• Cooperation and local economic 
circulation
            	• Continuing family and local culture
• Creative interpretation and preservation of traditions
          

          
            	Al Sadu
            	• Strengthening women’s social roles and solidarity
• A means of social communication and exchange
            	• Cultural symbols of nomadic identity
• Practice of cultural education and transmission
          

          
            	Traditional Li
textile techniques
            	•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the dialects of a tribe
• A necessity of social ceremony
            	• Visual symbols that replace language and writing
• Inheritance of traditional culture
          

          
            	Handmade weaving 
in
Upper Egypt, Sa’eed

            	• Composition and strengthening of women’s social status
• Tools for practicing daily life rituals
            	• Continuity of hand weaving
• Socialization of woven language into everyday speech
          

          
            	Tais
            	• Maintaining social order and strengthening ties
• Providing opportunities for women’s economic activities
            	• Maintaining tribal identity
• Symbol of resistance and national identity
          

        

        

      

    

    

  
    
      Ⅳ. 전통 직물의 사회적 역할과 문화적 가치
      
        1. 시각적 언어의 창의적 기록
        전통 직물은 생활필수품의 단순한 용도를 넘어,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공동체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이 대물림으로 축적된 문화유산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와 공간을 공유한 구성원들이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질서를 위한 약속, 공동체의 세계관 등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 결과물인 것이다. 직물은 색상의 배열과 문양으로 문화적·자연적 환경을 표현하고,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사회적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약속된 의미들을 상징화하였다. 따라서 직물은 지역 사회의 문화적 규범과 가치관을 나타내기 위하여 시각적 언어로 기능하는 비문자적 표현이었다.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의 알라키이즈와 쉬르닥, 아랍에미리트의 알 사두는 목축하는 가축의 털을 재료로 직물을 제작하여 유목민의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직물에 반영된 주변의 자연환경과 종교적·문화적 의미는 기록 문서를 보관하지 않는 유목민의 사회에서 대를 잇는 전승을 가능하게 하는 유형적 문자였다. 한편 리족은 부족의 탄생과 관련 있는 신화나 주변의 환경을 직물의 문양으로 표현하였고, 이렇게 특징짓는 문양으로 지역의 다섯 가지 사투리를 구분하고 교류하였다. 그러므로 리족의 직물 문양은 문자를 대신한 시각적 언어이자, 상징적 기록이었다. 동티모르의 타이스 역시 부족의 정체성과 지역을 구분하는 고유한 문양과 색상을 가지고 있기에, 직물은 고유한 문화를 설명하는 언어이며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기록이었다.

        전통 직물의 문양은 관련 기록이나 정해진 도안 없이, 장인의 기억과 경험으로 전승되었다. 따라서 직물마다 직조하는 사람의 예술적 상상력이 더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전통 직물이 창의적 감각으로 재탄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전통 직물은 단순한 물질의 재현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창의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결국, 전통 직물은 문자보다 우선하여 공동체의 문화와 전통을 기억하기 위한 기록이었고, 문자를 대신한 문화 전달의 장치인 동시에 시대를 반영한 창의적 예술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

      

      
        2. 여성의 사회 정체성 구현을 위한 실천적 도구
        과거에 많은 지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은 남성과 비교하면 제한적이었다. 여성의 사회활동 제약은 곧 경제 활동의 제한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직조는 여성들이 가정 경제를 돕는 중요한 생산 수단의 하나였다. 여성들은 생필품 자족을 위한 용도 외에도 물물교환과 판매용으로 직물을 제작하여 가정 경제는 물론, 지역의 경제 순환에도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였다. 제한된 여성의 사회활동으로 이러한 역할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으나, 직조 기술은 교육과 사회적 제도의 약자인 여성이 경제적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자 요건이었다. 직물은 지역 사회에서 문자를 대신하고 역사와 문화를 읽을 수 있는 문해(文解)의 대상이었기에 여성의 직조 작업은 가문과 지역의 전통을 유지하는 문화적 기능이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가 직조 여성에게 보내는 존경에 정당성을 제공하였다. 물론 모든 직조 과정을 여성이 전담한 것은 아니다. 알라키이즈와 쉬르닥의 경우 양털을 깎고 펠트를 압착하는 과정 등에 남성이 참여하였으며, 상이집트 사이드 수직 공예의 경우 역시 베틀의 제작과 설치, 그리고 직물의 상거래 등에서 간과할 수 없는 남성의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경우를 제외한 전통 직물 사례에서 직조 기술은 모계를 중심으로 전승되었고, 이는 직조 전통의 보존 책임과 기술 전승의 권한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이 사망하면 사용하던 직조 도구와 직물을 시신과 함께 매장하였던 리족의 장례(葬禮)문화는 여성과 직물의 생명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예시이며, 대를 잇는 여성의 전수가 없으면 직조 기술의 전승도 지속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통 직물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실질적 수행에서 여성이 중요한 주체임은 분명하다. 한편,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전통 직물을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문화 자산으로서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면서 직조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현대에 더 강화되었다. 전통 기술의 보유가 개인을 넘어 국가적 자긍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점점 커지는 전통 직물의 경제와 문화적 영향력은 직조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 경제를 위한 개인적 의미를 넘어 문화유산 기능 보유자, 전통문화 전승자로서 사회적 인정은, 직조 여성 스스로 전통을 보존하는 전승 주체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 직물은 여성들의 개인적 정체성은 물론이고 사회적 역할과 지위의 재구성에 매우 중요한 실천적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다.

      

      
        3. 문화 공존과 다양성의 상징
        문화 다양성은 다변화되는 현대 문화에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공존의 의미를 지니며, 공존은 무엇보다 문화 간의 편견 없는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 직물은 단순한 생필품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위한 자료로서 역할을 한다. 직물 유산의 사례들에서, 지역의 전통 직물이 자연환경과 공동체의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독특한 문화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문화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지역마다 대를 이어 전승되는 직조 기술은 가문과 지역에 따라 고유한 직물 문화가 유지되었음을 의미하며, 환경에 따라 표현되는 자연과 관습적 상징을 통해 지역 정체성의 다양성을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라키이즈와 쉬르닥·알 사두의 경우, 구조물 대신 직물로 공간을 분리하고 가구를 대신한 쿠션과 방석 등에서 이동의 편리성을 고려한 유목민의 주거 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 리족의 직물에 표현되는 개구리와 타이스에 표현되는 악어 문양은 그들의 창조 신화와 관련한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으며, 주변 자연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알 사두와 리족의 직물, 그리고 타이스는 한 공동체 안에서도 부족과 민족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사용되었으며, 이는 직물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과 사회적 질서를 위한 도구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전통 직물은 전시와 체험, 문화 교류 등에서 서로 다른 역사와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관광 문화상품으로서의 소비는 전통 직물이 가진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고 문화 다양성을 실천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환경친화적 생산이라는 관점의 현대적 재해석은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대안이자 지역 문화 보존의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전통 직물이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각적 언어이자, 자료로서의 가치를 고려하면, 이는 곧 문화 공존과 다양성의 상징으로 연결되며 지속적인 문화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현재 문화유산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의 상징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통 직물은 새로운 디자인 영감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경제·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직물 유산의 사례를 통해 문화유산으로서 전통 직물의 무형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의 대상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 유산 긴급 보호 목록인 키르기스스탄의 알라키이즈와 쉬르닥(Ala-kiyiz & Shyrdak), 아랍에미리트의 알 사두(Al Sadu), 중국 리족(黎族, Li族)의 전통 직조 기술(Traditional Li textile techniques), 상이집트의 사이드(Sa’eed) 수직(手織) 공예(Handmade weaving), 동티모르의 타이스(Tais) 전통 직물 직조 공예이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알라키이즈와 쉬르닥(Ala-kiyiz & Shyrdak)은 양털을 압축해 만든 키르기스스탄의 전통 펠트 카펫 직조 기술로, 직조의 공동 작업은 여성들의 단합과 교류를 위한 사회적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자연환경과 세계관을 카펫의 문양으로 재현하였기에 유목 문화의 상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알 사두(Al Sadu)는 아랍에미리트의 전통 직물로, 자연환경과 부족의 이름을 직물 문양으로 표현하여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하였고, 부족 간의 교류를 위한 선물이나 의례에 사용하였기에 알 사두의 직조는 공동체 질서와 전통 유지를 위한 시각적 언어이자 기록이었다. 한편, 중국 리족의 문화에서 직물은 일상과 의례에서 중요한 문화적 요소였기에 리족 여성에게 직조 기술은 필수적인 자질이었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딸로 이어지는 모계 중심의 기술 전승이 이루어졌다. 문자 언어가 없었기에 직물의 문양으로 지역의 사투리를 구분하였고, 부족의 신화와 신앙을 기록하여 전통을 계승하였다. 상이집트 사이드(Upper Egypt, Sa’eed)의 수직 공예는 남녀가 직조 기술을 전수하여 가업과 직업으로서 그 전통을 이어왔으며,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었던 여성에게 직조는 사회적 역할과 경제력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고 현재도 그 중요한 역할은 지속되고 있다. 타이스(Tais)는 동티모르인이 의례용으로 착용하는 좁고 긴 전통 직물이다. 부족에 따라 직물의 문양과 색상을 달리한 독특한 타이스로 서로를 확인하고 구분하였으므로, 타이스의 문양은 동티모르인의 소속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식민지와 영토 강점기 동안 전쟁 피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에 타이스 직조가 중심적 역할을 하였기에 동티모르의 정체성이자 독립을 위한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전통 직물은 공동체가 세대를 거듭하며 합의된 사회·문화적 상징을 문양으로 구현하여 문자를 대신하여 기록의 역할을 하였으며, 직물이 지리적·인문적 환경을 포함하는 비언어적 소통의 역할에 의미가 있었다. 또한 기록된 문서 없이 구전으로 전해진 직물 기술은 직조하는 여성의 감성과 예술성에 의해 재해석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기에, 직조는 문화 재창조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모계 중심의 기술 전승은, 공동체 안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와 관련한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 활동이 제한되었던 전통 사회에서 직조 기술은 여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오늘날 전통 기술 보유자 또는 전통문화 계승자로서 사회적 존경과 개인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써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 물론 직조 과정에서 남성의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으나 직조 기술이 모계를 중심으로 전승된 점을 참작하면, 여성이 직조 기술 보유자(family-bonded specialists)로서 실질적인 문화 보존과 전승에 핵심적 주체자임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전통 직물은 자연적 환경과 문화적 개성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문화 다양성을 제시하는 증거로서의 가치도 확인되었다. 이는 전통 직물이 타 문화의 이해를 위한 자료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문화 이해와 존중은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전제이기에, 확인된 가치는 문화가 다원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 긴급 보호 목록’에 등재된 직물 유산 사례를 중심으로, 전통 직물 유산의 무형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연구를 통해 여성 중심의 직물 기술 전승이 자급자족을 넘어 당시 여성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과, 그 역할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였다. 특히 무문자(無文字) 사회의 직물 유산은 지역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해외 무문자 사회의 직물 사례를 고찰한 연구는 부족한 국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전통 직물의 무형적 역할과 가치는, 지속 가능한 직물 유산 활용을 위한 방향성 탐색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한된 범위와 사례를 기반한 결과에 본 연구의 한계가 있으며, 향후 한국 전통 직물과의 비교를 포함한, 더욱 폭넓은 사례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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